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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	읽기	모임	참여	신청후	월요일	새벽	3시	반이라는	것을	미처	생각하지	못해	잠시	그만둘까	생각	
하다가	내가	만약	몸이	아파	응급으로	수술을	받아야	하는	상황이	온다면	새벽이든	한	밤중이든	나
는	기꺼이	어느	시간이든지	수술	받기를	원했을	것이다	라는	생각이	들어서	함께	참여를	했습니다.	
책을	읽는	동안	저의	영혼이	수술되어지는	귀한	경험을	했습니다.	귀한	책	한	권이	저의	영혼을	소생	
시키고	긍정적인	에너지를	갖게	되는	시간	이어서	감사합니다.	(이경희	-탄자니아)	

잠시나마	숨을	쉴	수	있는	시간이었습니다	책도	나눔도		교제도	너무너무	귀한	시간이었습니다	(정
준형	-터키)	

대학시절	이	책을	처음	접했지만	읽지를	못하고	있었는데	이렇게	기회가	되어	전체를	일게	되었네
요.	고전이지만	지금	시대에도	동일하게	적용되고	특히	함께	읽는	분들의	관점을	나누면서	인생과		
영성을	더	깊은	통찰할	수	있었습니다	(김상홍	–	말레이시아)	

의도적으로	외로움을	선택하라!	
주님과의	깊은	친밀함으로	나아가기	위해!!	
저는	요즘도	이	말을	되새김합니다.	
마지막까지	참석	못해서	아쉬웠지만	
고전을	읽으며	묵상하고	나누는	시간이	
저에게	참	귀한	시간이었음을	고백하며	감사	드려요.	(안화연	–	태국)	



그리스도를	본받아	내용가운데	"제	마음이	주님과	합하는	것이	제가	원하는	전부입니다"라는	내용
이	참	마음에	와닿습니다.	제가	주님을	처음	만났을	때	시39편	7절의	다윗의	고백이	저의	고백이었
습니다.	제가	무엇을	바라겠습니까?	저희	소망은	오직	주님께	있습니다.		사역의	열매를	맺는	것도	
아주	중요하지만	열매맺는	일에	생각을	두는	것이	아니라	제	마음이	주님과	합하는	것에	온	마음을	
기울여야함을	새롭게	깨닫는	것같습니다.		결과가	아니라	제	마음이	온전히	주님과	합하여져서	오
직	주님	한	분만으로	기뻐하며	그	분의	은혜만을	찬양하며	나아가기를	소원하게	됩니다.	(정지문	–	
일본)	

분주한	사역	가운데	복잡함을	내려놓고	수도원에서	나	자신을	그리스도의	삶으로	비추는	시간	이었
습니다.	내	안에	하나님의	임재가	있어야	하기에	갈급함으로	책을	읽고	생각을	정리하는	유익한	시
간이었습니다	(김수련)	


